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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descriptive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extent to which the global competency levels of overseas
volunteers affected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from
147 volunteers who were selected from the World Friends Korea members and are currently volunteering 
overseas. On average, participants’ global competency level was moderate, and the most influential sub-factors
included cross-cultural acceptance and challenging spirit. Psychological well-being sub-factors was highly asso-
ciated with their life goals and personal growth, and global competency sub-factors such as global self-efficacy, 
interpersonal flexibility, stress tolerance, and challenging spirit significantly influenced psychological well-being.
In conclusion, the higher participants’ global competency levels were, the higher was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Future studies are recommended to develop not only a quantitative tool to measure overseas
volunteers’ global competency, but also a qualitative study to better understand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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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며, 같은 

해 정부는 본격적인 해외봉사단 사업을 위해 각 행정부

처에 소속되었던 해외봉사단을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산하 단

일 브랜드인 월드프렌즈코리아(World Friends Korea, 

WFK)로 통합하였다. KOICA는 1991년에 설립되어 개

발도상국에 대한 무상원조와 기술협력을 전담하고 있

는데, 해외봉사단 파견은 기술협력 부분에 해당되는 국

민 참여형 사업으로서, 교육⋅보건의료⋅정보통신⋅농

촌개발 등 분야별로 봉사단원을 파견해오고 있다

(KOICA, 2014). 1990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봉사단

원은 총 96개국에 파견되었으며, 인원은 55,763명으

로, 주로 아시아(76.2%)에 파견되었다(KOICA, 2017). 

 해외봉사단원은 자발적인 참여로 파견되어, 나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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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김의 정신으로 보람을 느끼며 활동하지만, 한편으로

는 개발도상국에서 겪는 다양한 문화충격과 인간관계

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한다(Arnold, 1967). 

WFK 출범 이후 2015년까지 현지에 파견된 16,169명 중 

중도귀국자는 848명이었으며, 주요 사유는 개인 사유, 

질병, 현지 부적응 등이었다(KOICA, 2017). 중도귀국

자가 아니더라도 해외봉사활동 중 단원은 신변의 안전, 

질병예방, 스트레스 관리 등의 고충을 겪게 되는데, 이

는 해외 선진사례에서도 언급되고 있다(Bhatta, et. 

al., 2009; Lough, 2011; Ohashi, 2015). 이와 관련하

여 국내 WFK 단원을 대상으로 파견 중 또는 귀국 후 

정신건강 문제를 다룬 연구는 미흡한 편으로, 파견기관

인 KOICA는 연구용역을 통해 봉사단원의 22.1%가 귀국 

후 사후관리로서 심리정서 지원을 필요로 함을 보고한 바 

있다(Reshaping Development Institute, 2015). 이는 

미국 평화봉사단이 정신건강 부서를 두어 우울증, 분노, 

외상경험 등에 대해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상담을 제공하

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Peace Corps, 2016). 

최근 심리적 건강은 정신건강을 다루는 단순한 개념에

서 확장된 개념으로서, 심리적 안녕감으로 측정되고 있는

데,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구성하는 심리적 요소의 합으로

서(Ryff, 1989),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동조절과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속성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Kim, et. al., 2001). Ryff 

(1989)는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도구가 과거 주관적 

안녕감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구

성원으로서의 기능, 성숙도 등 이론에 근거하여 측정도구

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봉사정신을 바탕에 둔 직종에 종사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용되는 이유이다

(Hwang & Jang, 2012; Choi & Sung, 2013; Jun, et. 

al., 2015).

한편, 해외봉사단원은 파견기간 동안 이문화에 적응

하고 성장배경이 다른 현지인과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

가며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국내 활동과 달리, 글로

벌 역량이 요구된다(Gong, 2015; Kim & Jung, 2017). 

글로벌 역량은 다문화 효능감, 이문화 감수성, 글로벌리

제이션 역량, 글로벌 마인드 역량 등의 유사 개념으로 

다양한 구성요인에 의해 측정된 바 있다(Hett, 1993; 

van der Zee & van Oudenhoven, 2000). 국내에서는 

글로벌 인재 역량으로서, 영어 활용 능력, 창의적 사고

력, 자기 표현력, 문화적 개방성, 글로벌 활동을 포함

하거나(Shin & Noh, 2013), 기업 인재 선발을 위해 해

외주재원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역량 측정도구가 개발

된 바 있다(Roh, et. al., 2012). 글로벌 역량은 단시간 

내 축적되기 어려운 관계로, 해외봉사단원의 글로벌 

역량을 측정하고자 한다면, 전자보다는 후자가 적합할 

것이다. 

해외봉사단원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해외봉사단원

의 관리, 외국어 능력, 직무 스트레스, 역할 스트레스, 

만족도 등을 다룬 양적연구(Sung, 2006; Youm, 2007; 

Yun, 2014; Kim, 2016)와 국제자원봉사단원의 활동 

사례와 간호단원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Oh, 2014; 

Kim & Jung, 2017)등이 진행된 바 있다. 연구결과 중 

단원의 해외활동 중 심리적 안녕감은 해외봉사단원의 

만족도와 연계되며, 단원의 만족도는 선발과정부터 파

견활동까지 지도⋅감독⋅관리를 통해 달라질 수 있다

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Sung, 2006; Youm, 

2007; Kim, 2016; Kim, 2017).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제원조 수혜국에

서 공여국으로 전환하였으나 후발주자에 속한다. 증가 

추세에 있는 해외봉사단 파견이 개발도상국과의 우호 

증진뿐만 아니라 해외봉사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이

라는 이중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

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봉사단원의 글로

벌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연관성과 영향요인을 파

악함으로써, 파견의 효율성 및 단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개선책 마련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KOICA를 통해 파견되어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봉사단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역량이 심리적 



E ffects of G lobal C om peten cy  on  P sych olog ical W ell-being  am on g O verseas V olu n teers  3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

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해외봉사단원의 글로벌 역량 수준을 파악한다.

2) 해외봉사단원의 심리적 안녕감 수준을 파악한다. 

3) 해외봉사단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글로벌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차이를 검증한다. 

4) 글로벌 역량 요인과 심리적 안녕감 요인 간의 상관관

계를 파악한다. 

5)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역량 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해외봉사단원의 글로벌 역량이 심리적 안

녕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설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자 선정

연구의 대상자는 WFK의 단원으로서, 국내 교육을 마

치고 해외에 파견되어 2개월간의 현지적응 훈련 후, 활

동 중인 자로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

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1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단순상관분석을 위한 표본크기를 산출하였

을 때, 효과크기 0.3, 유의수준 0.05, 검정력 95%로 t 

검정을 적용하였을 때, 111명이 산출되었으며,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 수는 총 147명으로 이를 충족하였다.

3. 자료 수집

WFK 봉사단원의 해외 파견 인원은 2016년 5월 27일 

기준 1,230 명으로 파악되었으며, 1,091 명의 단원이 

가입한 16개 온라인 커뮤니티와, 추가적으로 20여 개국

의 KOICA 해외사무소를 통하여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공지하고 자발적으로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한 동의서에 

동의한 후, 설문에 응답한 자를 참여자로 하였다. 설문

지는 구글 온라인 설문을 이용하였으며, 기간은 2016년 

5월 17일부터 6월 6일까지였다. 회신된 설문지는 총 

147부였다.

4. 연구 도구

1) 글로벌 역량

‘글로벌역량척도(Global Competency Scale, GCS)’
는 Roh, et. al.(2012)이 해외주재원 선발과 훈련에 활

용하기 위해 개발하였는데, 본 연구를 위해 사전에 주

저자로부터 전자메일을 통해 도구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도구는 도전정신, 인지적 유연성, 글로벌 자기

효능감, 대인 유연성, 스트레스 대처, 이문화 수용 등 

6개 하부요인에 대해 각각 4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

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글로벌 역량이 높음을 나타낸다. Roh, et. 

al.(2012)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한 Gong(2015)의 연구

에서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87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82였다. 

2) 심리적 안녕감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안녕감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Kim, et. al.(2001)이 46

개의 문항으로 번안 수정한 것으로, 본 연구를 위해 사전

에 주저자로부터 전자메일을 통해 도구 사용에 대한 동

의를 얻었다. 도구는 자아수용 8문항, 삶의 목적 7문항, 

자율성 8문항, 환경 지배력 8문항, 긍정적 대인관계 7문

항, 개인적 성장 8문항 등 6개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었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부정적 문항

은 역산 처리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말한다. Kim, et. al.(2001)의 도구를 사용한 

Jun, et. al.(2015)의 연구에서 문항의 Cronbach’s α 값
은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3) 두 변수의 모형 적합도

잠재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확증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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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한 결과, 해외봉사단원의 글로벌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모형의 적합도(model fit)는 두 변

수 모두 매우 높은 부합도를 보였으며, 심리적 안녕감

(=4.708, p=.859, CFI=1.000, RMSEA=0.000, GFI 

=.995)은 글로벌 역량(=7.965, p=.538, CFI= 

1.000, RMSEA=0.000, GFI=.928)은 보다 더 높은 적

합도를 보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을 이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사회학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2) 글로벌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은 다변량 변수로서 

각각의 잠재변수의 영향력이 적합한가에 대해 확

증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글로벌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수준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두 변수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5) 글로벌 역량 요인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

를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6)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역량 요인

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6.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연구 진행에 앞서 연구 참여자의 위험성에 대해 중앙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No.1041078

-201604-HR-082-01). 자료 수집은 HTML 기반 인

터넷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자료수집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익명처리 

하였다. 그밖에 응답지의 다운로드와 자료처리과정에

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간호학 교수 1인

과 대학원생 2인의 검토를 거쳤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여자(69.4%)가 남자(29.2%)

보다 많았다. 연령은 23세부터 71세까지 분포하였으며, 

20대가 46.2%로 가장 많았고, 평균연령은 35.57±1 

2.83세였다(<Table 3>). 이는 WFK가 파견대상자를 대

학생부터 은퇴한 전문직업인까지 다양하게 선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 파견되어 2개월간의 현지적응 훈련기간을 제

외한 활동기간은 평균 12±8.87개월이었다. 응답자의 

학력은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64.6%로 가장 많았으

며,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가 19.7%로 다음 순이었다. 

대학교 재학 중인 응답자도 3.4%를 차지하였다. 

파견분야는 교육분야(59.2%)가 가장 많았으며, 보

건(14.3%), 공공행정(13.6%), 농림수산(6.8%), 산업에

너지(5.4%) 순으로 많았다. 해외봉사 참여 동기는 자기

개발(34.0%)이 가장 많았으며, 이문화 체험(28.6%), 

봉사실천(17.7%) 순으로 많았다. 한편, 한국에서 직장

경험 후 해외봉사를 지원한 경우는 81.0%였으며, 응답

시점에서 해외봉사 파견이 처음인 경우는 68.7%였다. 

참여자 중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해외봉사를 나가겠

다는 경우는 86.4%였다. 

2. 글로벌 역량 

글로벌 역량을 측정하는 24개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61±0.40점이었다(<Table 1>). 이

는 동 도구를 개발한 Roh, et. al.(2012)과 문항타당도

를 검증한 Gong(2015)의 연구결과에서 언급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으나, 보통 수준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역량의 6개 구성요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이문

화 수용(4.03±0.58)이 가장 높았으며, 대인 유연성

(3.15±0.66)이 가장 낮았다. 문항별로는 이문화 수용 

요인 내 ‘나는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흥미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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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4.22±0.86)’와 ‘새로운 음식이나 외국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좋아한다(4.04±0.88)’가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도전정신 요인 내 ‘자신이나 타인을 위한 도

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한다

(4.04±0.86)’가 다음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해외

봉사단원의 글로벌 역량에 있어 이문화 수용과 도전정

신에 해당하는 요인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해외봉사

단원의 현지적응이란 환경과 문화의 차이를 인정해가

는 과정(Oh, 2014; Kim, et. al., 2017)임을 감안할 때 

긍정적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인지적 유연성 요인 내 ‘나는 상대방이 원한다

면 마음에 없는 말도 할 수 있다(2.77±1.15)’에 대해 가

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업무 완수를 위해, 공식적인 

권한 없이도 행동을 취하고, 개인적인 위험부담을 감수

한다(3.04±1.09)’가 다음 순으로 낮았다. 이는 Roh, et. 

al.(2012)의 도구개발이 해외주재원을 대상으로 도구를 

개발하였기에 유연성이 과업을 이행하고 기업이윤을 내

는데 필요한 요소로 언급하고 있으나, 해외봉사자의 경

우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나눔과 개인의 성장을 추구한

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Kim & Jung, 2017). 또한, 

치안이 불안한 개발도상국에 파견되는 WFK 해외봉사

단원은 파견 전 신변안전을 위해 규정을 준수하고 일탈

행동을 삼가도록 한 학습효과로 판단된다. 

Factors Mean±SD

Challenge spirit 3.96±0.64

Cognitive flexibility 3.37±0.70

Global self-efficacy 3.74±0.64

Interpersonal flexibility 3.15±0.66

Stress tolerance 3.70±0.66

Cross-cultural acceptance 4.03±0.58

Total Mean±SD 3.61±0.40

Table 1. Global competency level of participants (n=147)

3.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에 해당하는 46개 문항 중 23개의 부

정적 문항은 역산 처리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

에 3.77±0.46점이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임상간

호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Choi & Sung(2013)의 연구에

서 3.45점, Jun, et. al.(2015)의 연구에서 3.03점을 보

인 것보다 높은 점수로서, 해외봉사단원의 심리적 안녕

감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는 참여자의 86.4%

가 해외봉사활동 재참여 의사가 있다고 한 것과도 연관

된다고 할 수 있다. 심리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6개 요인 

중 삶의 목적(3.96±0.59)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으

며, 자율성(3.49±0.56)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다

(<Table 2>). 

문항별로는 개인적 성장 요인 내 ‘나에게 있어서 삶

은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었다

4.46(±0.63)’와 ‘나 자신과 인생살이에 자극을 줄 만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4.33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Kim & 

Jung(2017)의 연구에서 2년 이상 해외봉사단원으로서

의 경험을 ‘긍정적 삶의 원동력’으로 여긴다는 점과 일

치하였다. 반면에, 자율성 요인 내 ‘나는 무슨 일을 결

정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

(3.12±1.00)’ 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

나, 부정적 경향으로 보긴 어렵다. 

Factors Mean±SD

Self-acceptance 3.70±0.64

Purpose in life 3.96±0.59

Autonomy 3.49±0.56

Environmental mastery 3.69±0.57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3.86±0.62

Personal growth 3.91±0.54

Total Mean±SD 3.77±0.46

Table 2. Psychological well-being level of participants (n=147)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글로벌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연구 참여자의 글로벌 역량은 성별(t=2.24), 파견기간

(F=2.32), 재파견 의사(t=-2.45)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

데, 남자가 여자보다, 파견기간이 24개월 이상일 때, 그

리고 재파견 의사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글로벌 역량이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았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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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or Classifications n(%)
Global Competency Psychological Well-being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43(29.2) 3.72±0.39
2.24
(.026)

3.81±0.37
0.83
(.407)

Female 102(69.4) 3.56±0.39 3.72±0.49

No response 2(1.4)

Age(year) M±SD 35.57±12.83

1.49
(.196)

2.92
(.016)

20 ~ 29 68(46.2) 3.56±0.38 3.65±0.48

30 ~ 39 41(27.9) 3.58±0.43 3.86±0.43

40 ~ 49 11(7.5) 3.61±0.58 3.74±0.57

50 ~ 59 9(6.1) 3.77±0.34 3.86±0.32

60 ~ 69 14(9.5) 3.82±0.25 4.09±0.30

70≤ 2(1.4) 3.61±0.40 3.77±0.03

No response 2(1.4)

Education High school 9(6.1) 3.64±0.48

2.32
(.059)

3.69±0.38

2.85
(.026)

Undergraduates 5(3.4) 3.52±0.26 3.59±0.62

Bachelor degree 95(64.6) 3.59±0.39 3.74±0.46

graduate school 8(5.5) 3.36±0.34 3.48±0.37

Master degree 29(19.7) 3.78±0.40 3.99±0.42

No response 1(0.7)

Working 
period 

(Months)

M±SD 12±8.87

2.57
(.041)

2.30
(.062)

<6M 31(21.1) 3.54±0.39 3.83±0.50

6 ~ <12 46(31.3) 3.70±0.38 3.87±0.46

12 ~ <18 38(25.8) 3.49±0.35 3.59±0.40

18 ~ <24 17(11.6) 3.67±0.51 3.73±0.46

≤24 12(8.2) 3.81±0.40 3.88±0.49

No response 3(2.0)

Specialty area Education 87(59.2) 3.60±0.39

0.55
(.697)

3.75±0.46

0.13
(.971)

Public health 21(14.3) 3.65±0.41 3.76±0.49

Public administration 20(13.6) 3.57±0.46 3.77±0.50

Industry & energy 8(5.4) 3.80±0.40 3.86±0.28

Agriculture & fishery 10(6.8) 3.58±0.36 3.81±0.46

No response 1(0.7)

Reason for 
volunteering 

overseas

Personal reasons 13(8.8) 3.63±0.31

1.65
(.166)

3.83±0.36

1.46
(.216)

Cross-cultural experience 42(28.6) 3.51±0.35 3.69±0.35

Self development 50(34.0) 3.68±0.40 3.82±0.47

Practicing of volunteering 26(17.7) 3.70±0.43 3.84±0.54

Interest in global poverty 12(8.2) 3.50±0.53 3.53±0.65

No response 4(2.7)

Job before Yes 119(81.0) 3.64±0.41 -1.26
(.209)

3.81±0.45 -2.14
(.034)No 28(19.0) 3.53±0.37 3.60±0.48

Assigned
before

Yes 45(30.6) 3.69±0.37 -1.44
(.152)

3.85±0.44 -1.5

No 101(68.7) 3.58±0.41 3.73±0.47 (.150)

No response 1(0.7)

Intention of 
reassignment

Yes 127(86.4) 3.65±0.42 -2.45
(.015)

3.79±0.45 -1.71

No 17(11.6) 3.40±0.39 3.59±0.49 (.090)

No response 3(2.0)

Table 3. Differences of global competen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y participan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47)

심리적 안녕감은 연령(F=2.92)과 학력(F=2.85), 직

업경험 유무(t=-2.14)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60대, 석사이상의 학력 소지자, 그리고 파견 이전 직장 

경험자가 유의하게 높았다(p<.05). 

ANOVA 분석을 통해 글로벌 역량에서는 파견기간

이, 심리적 안녕감에서는 학력이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하지 

않아 집단 간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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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CS CF GSE IF ST CA SA PR EM AU PG PL

CS 1

CF
.447**

.000
1

GSE
.535**

.000
.401**

.000
1

IF
.051
.536

.163*

.049
.021
.804

1

ST
.435**

.000
.173*

.037
.463**

.000
.066
.428

1

CA
.234**

.004
.167*

.043
.362**

.000
.157
.058

.273**

.001
1

SA
.456**

.000
.294**

.000
.516**

.000
.089
.283

.536**

.000
.243**

.003
1

PR
.406**

.000
.189*

.022
.434**

.000
-.095
.252

.259**

.002
.199*

.015
.582**

.000
1

EM
.443**

.000
.262**

.001
.531**

.000
-.036
.664

.604**

.000
.327**

.000
.762**

.000
.498**

.000
1

AU
.309**

.000
.251**

.002
.429**

.000
-.344**

.000
.329**

.000
.226**

.006
.367**

.000
.314**

.000
.447**

.000
1

PG
.508**

.000
.241**

.003
.502**

.000
-.081
.326

.428**

.000
.310**

.000
.609**

.000
.523**

.000
.535**

.000
.420**

.000
1

PL
.535**

.000
.203*

.014
.622**

.000
-.108
.191

.531**

.000
.188*

.023
.629**

.000
.524**

.000
.663**

.000
.463**

.000
.674**

.000
1

Abbreviations: CS, challenge spirit; CF, cognitive flexibility; GSE, global self-efficacy; IF, interpersonal flexibility; ST, stress
tolerance; CA, cross-cultural acceptance; SA, self-acceptance; PL, purpose in life; AU, autonomy; EM, environmental mastery;
PR,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PG, personal growth.

Table 4. Correlation between factors of global competen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5. 글로벌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관계

해외봉사단원의 글로벌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의 상

관관계를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한 결과, 변

수간 매우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69, 

p<.001). 즉, 연구 참여자의 글로벌 역량이 높을수록 심

리적 안녕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요인별로는 

글로벌 역량의 하부요인은 심리적 요인의 하부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유일하게 글로벌 역량 중 

대인 유연성은 심리적 안녕감 중 자율성을 제외한 나머

지 요인과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대인 유연성은 봉사단원의 연령이나 직업경력과 

무관하지 않다. Odashi(2015)는 해외봉사단원으로 파

견된 교사 중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언어문제가, 경험

이 없는 경우에는 대인관계가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해외봉사단원을 선발할 

때 해당분야 경력을 중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

는 부분이다.

6. 글로벌 역량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글로벌 역량 중 하부요인별 영향정도를 알

아보기 회귀분석 하였다(<Table 5>). 글로벌 역량의 요

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회귀모형에 모두 반영하였으며,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단계적 변수 선택을 실시하였

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변수는 성별, 학력, 도전정신, 

글로벌 자기효능감, 대인 유연성, 스트레스 내성이었으

며, 이때의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는 –
321.82였다. 오차항의 독립성은 Durbin-Watson 통계

량은 2.016, p= .540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므로 각 변

수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Lee & 

Lim, 2012). 

해외봉사단원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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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 S.E. t / F p

Intercept 1.671 .246 6.784 .000

Gender Female 0.107 .057 1.872 .063

Education Undergraduates -0.225 .166 -1.358 .177

Bachelor degree -0.085 .107 -0.796 .428

Graduate school -0.135 .146 -0.928 .355

Master degree 0.056 .118 0.48 .632

Global competency Challenge spirit 0.138 .047 2.924 .004

Global self-efficacy 0.284 .048 5.938 .000

Interpersonal flexibility -0.107 .038 -2.822 .005

Stress tolerance 0.211 .046 4.589 .000

 =0.594    Adjusted  =0.566    =21.75     =.000

Table 5. Global competency factors influencing psychological well-being reflecting participan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21.75, 

p<.001), 설명력은 56.6%였다. 글로벌 역량의 하부요

인별로는 글로벌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내성은 매우 

유의하게 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도전

정신과 대인 유연성은 다음으로 유의한 정도를 보였다

(p<.01). 반면에, 인지적 유연성과 이문화 수용은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Kim(2016)

의 연구에서 해외봉사단원의 자기 성취도 및 만족도가 

심리적 안녕감의 목표의식과 환경 지배력에, 대인관계

는 자아수용에 영향한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해외봉사단원은 현지에서 현지인과 의사소통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열정을 발휘하면서도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Kim & Jung, 2017). 파견기관은 글로

벌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내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

향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WFK가 제공하는 해외봉

사단원 대상 국내 교육에서는 글로벌 역량으로 현지어, 

타문화 이해, 건강과 안전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인성

역량을 위한 극기 훈련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

나(KOICA, 2017), 짧은 교육기간 내 많은 내용을 다루

고 있어 관련 인성을 증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글로벌 

역량 요인 중 스트레스 내성과 글로벌 자기효능감을 높

이기 위해서는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도전정신의 

유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현지의 

현장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해외봉사단원은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각자의 글

로벌 역량을 발휘하며, 한 개인으로서 기능하며 삶을 

살아간다. 본 연구는 해외봉사단원의 글로벌 역량과 심

리적 안녕감의 연관성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

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글로벌 역량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의 

점수도 높았다. 글로벌 역량의 하부요인 중 도전정신, 

글로벌 자기효능감, 대인 유연성, 스트레스 내성은 심

리적 안녕감에 유의하게 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1), 설명력은 56.6%였다. 

WFK는 해외봉사단원을 파견하기 전 국내와 현지에

서 각각 8주 동안 인성과 인문학적 역량, 창의적 리더

십, 현지어와 문화, 직무, 건강⋅안전 등을 주제로 교육

을 제공하고 있으나(KOICA, 2017), 짧은 교육 기간 내

에 스트레스 대처 및 갈등관리, 글로벌 소통 능력이 크

게 향상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파견활동 중 해

외봉사단원이 심리적 안녕감을 안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글로벌 역량을 단원 선발 시 선발기준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글로벌 역량을 측

정하는 도구는 해외봉사단원의 상황에 맞게 추후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KOICA

가 단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 임상심리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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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된 코디네이터를 현지 사무소에 일부 파견하고 있

으나, 전문가의 심리적 지원에는 못 미치고 있다(Yun, 

2014; KOICA, 2015). 2010년 기준, KOICA 현지코디네

이터는 1인당 27명의 봉사단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일본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9명, 미국 평화봉사단 3명과 비교할 때,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Reshaping Development Institute, 

2015). 해외봉사단원을 파견하는 KOICA는 현지 코디

네이터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근거기반 관리업무지침

을 개발⋅보급함으로써, 파견된 단원의 신체적 및 정서

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 분야가 확장됨에 따라 해외

봉사단원의 파견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

봉사단원의 글로벌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가 해외

에서 활동 중인 해외봉사단원을 임의 추출하였기에 연

구결과를 해외봉사단원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적용

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외봉사단원의 선발 혹은 파견 

전과 파견 후 시점에서 반복연구가 이어질 것과 해외봉

사단원의 글로벌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맞춤형 도구개

발 및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가 이어질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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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봉사단원의 글로벌 역량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해외봉사단원의 글로벌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을 파악하고 글로벌 역량 요인별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설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해외에 파

견되어 활동 중인 월드프렌즈코리아 단원을 대상으로 임의 추출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응답자는 147명이었다. 해외봉사단원의 글로벌 역량은 중간이상의 수준을 보였으며, 하부요인 중 

이문화 수용과 도전정신이 높게 측정되었다. 심리적 안녕감은 단원의 삶의 목표와 개인적 성장에 

높은 점수를 보였다. 글로벌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글로벌 

역량의 하부요인 중 글로벌 자기효능감, 대인 유연성, 스트레스 내성, 도전정신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하게 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해외봉사단원의 글로벌 역량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도 높게 나타나 이는 해외봉사단원 선발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향후, 해외

봉사단원 맞춤형 글로벌 역량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와 심리적 안녕감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 연구가 이어질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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